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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도 감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나 예수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느냐. 이는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사탄이 옆에 오면 너희

가 그 마음을 받게 된다. 

   겨울철에 불을 옆에 갖다 놓으면 따뜻한 느낌이 오고, 여름에 얼음을 

옆에 갖다 놓으면 차가운 느낌이 온다. 이와 같이 사탄이나 귀신이 옆

에 오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사탄은 나쁜 마음을 주며 유혹하니, 사탄이 옆에 오면 너희가 그 영향

을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 행하게 된다. 고로 잘못된 감동이 오면 사탄

이 주는 것이니 즉시 나를 부르면서 사탄을 물리쳐라. 

   나의 뜻을 두고 좋은 감동이 오는 것은 성령님과 나의 주관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하여라. 내가 다 보고 있다. 

3. 감동을 주었을 때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글도 쓰

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모두 잘되는 것이다. 

4. 내가 감동을 주었을 때가 문이 열린 때다.

5. 감동받지 않고 하면 힘들고 억지가 되고, 몸은 하는데 마음이 원치 않

아 형식이 되어 그 행함은 보는 자에게도 눈엣가시와 같다.

6. 나는 너희가 억지로 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감동시켜 기쁨으로 좋

아서 날면서 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먼저 의의 말과 

행실로 감동을 시키고 하도록 하여라.


